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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업타운의 방향!
GIST 이흥노 교수
2017년 11월 16일

지난 칼럼을 통에 GIST에서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창업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를 육성하는 
과학기술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4차 산업이 광주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업을 집단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에 1 천 개 이상 인공지능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프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을 혁신주도형 국가로 추동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집단창업이 필요한가요?

집단 창업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면 
성장사다리를 제공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벤처기업이 탄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때, 
젊은 인재가 전 세계에서 
광주의 인공지능 창업타운으로 모여들 게 될 것입니다. 



- 2 -

중요한 그 다음 질문은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벤처 육성이 필요한 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글, 페이스북, IBM 왓슨이 
인공지능기술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타운의 인공지능 연구는 
구글, 페이스북, IBM왓슨을 앞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운에서 육성되는 벤처가 세계를 석권할 수 있겠지요. 
구글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의 모방한 SW입니다. 
모방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진품을 보고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할 그 진품은 
바로 인간의 뇌와 그 안에 깃든 지능인 것이지요.
  
인간의 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감각, 운동, 결정 영역입니다. 

인간은 눈, 코, 귀,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센싱합니다. 
감지된 신호를 분석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의사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행동의사는 손과 발, 팔 다리, 혀에 있는 근육에 전달되고 
걷거나, 말하거나 하는 행동을 수행합니다. 
뇌는 센싱, 상황판단, 액션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의사 결정능력을 고도화 합니다.
센싱은 센서가 하는 것이고, 
상황판단은 컴퓨터 칩에서 SW를 돌려서 하는 것이고 
액션은 전기모터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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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창업타운에서 추진할 연구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제시하겠지만, 
그 첫 번째 기술 분야는 바로 지능형 센서 연구개발입니다. 

광주전남은 광산업이 발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역의 광산업은 광복합센서, 광의료진단센서, 라이다, 레이더, 분
광기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이, 인공지능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Smart Factory를 추진하여 제조업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광주전남에서는 광산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광산업4.0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뇌와 그 안에 깃든 지능을 참고하여, 
에너지, 문화, 자동차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인공지능 분야를 찾아내야 합니다.  

끝 


